
사미 라모스 글.그림 | 제님 옮김

그그런 날런 날이이 있 있어!어!

슬픈 날, 꼬인 날, 벅차오르는 날……

그 어떤 하루도 나를 만드는 소중한 조각이 됩니다.

억지로 바꿀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하루하루. 

속상하고 꼬여 버린 날조차 나를 자라게 하는 

한 조각이 된다는 아름다운 시간과 성장의 이야기.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어땠나요?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모든 하루에게 보내는 

다정한 배웅이자, 오늘을 살아낸 어린이와 어른 모두를 

따뜻하게 다독이는 그림책입니다.

오늘 밤, 서로에게 물어봐 주세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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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미 라모스가 빚어낸 하루하루의 다양한 얼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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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도 이런 날이 있어요.

나에게도 있었던 날 하나를 골라 표시하세요.

그날 어떤 일이 있었나요?

□ 버거운 날     □ 운이 좋은 날     □ 펑 터질 것 같은 날     □ 폭 안기고 싶은 날

□ 복잡하게 꼬인 날     □ 느으으으으으린 날     □ 휙 지나가 버린 날

오늘 ‘나의 하루’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나요?

빈 얼굴에 눈·코·입을 그리고 색이나 무늬를 더한 뒤, 어떤 날인지 글로 써 보세요.

오늘은                                                           날이에요.

왜냐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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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 없는 ‘나만의 날’도 만들어 보세요.

나에게는                                                                                               날도 있어요.

(간질간질한 날/구름 낀 날/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자꾸 웃음이 나는 날/숨어 버리고 싶은 날/반짝반짝한 날 등)

나만의 날을 자유롭게 그려 보세요.

오늘 하루를 모양으로 그린다면?

짝(친구, 가족 등)에게 보여 주고 어떤 날인지 맞혀 보기를 하세요.

뾰족뾰족, 동글동글, 꼬불꼬불… 무엇이든 좋아요. 오늘 하루를 자유롭게 그려 보세요. 

짝에게 보여 주고 물어보세요.

“이건 어떤 날 같아?”   “왜 그렇게 생각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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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요?

내일에게 바라거나 해 주고 싶은 말을 적고, 내일의 얼굴을 그려 보세요.

내일에게,

마법 지우개가 있다면?

지워 버리고 싶은 하루가 있나요? 있다면,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적어 보세요.

그런데 지울 수 없다면, 

그 하루를 위해 내가 해 줄 수 있는 말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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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하루 우리는 조금씩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용감해져요. 그렇게 한 살 더 자라요.”                                                                           _본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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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

하루  감정 스티
커

야호!야호! 하하!하하! 음음...... 후우!후우!

휴휴...... 빠각!빠각! 어랏!어랏!

잉?잉? 앗!앗! 으악!으악! 괜찮아!괜찮아!

흑흑!흑흑!

오늘 하루의 얼굴을 오늘 하루의 얼굴을 

그려 보세요.그려 보세요.

오늘 하루 어땠나요? 오늘 하루 어땠나요? 

나의 하루와 닮은 얼굴을 골라 붙이고, 나의 하루와 닮은 얼굴을 골라 붙이고, 

어떤 날인지 이름을 붙여 주고, 어떤 날인지 이름을 붙여 주고, 

하루를 다독여 주세요. 하루를 다독여 주세요. 

오늘 하루도 나를 이루는 오늘 하루도 나를 이루는 

소중한 조각입니다.소중한 조각입니다.

“

“

함께 보아요! 사미 라모스 그림책


